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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heoretical framework for the present research is based on the Extended Parallel Process Model 

(EPPM), which posits that effective risk communication increases both perceived threat and efficacy, 

promoting preventive behavior. In contrast, misinformation hinders factual perceptions of risk and 

response efficacy, leading to ineffective threat management and decreased adherence to prevention 

measures. Specifically, the present study hypothesizes that higher trust in COVID-19-related 

misinformation leads to lower perceived vaccine efficacy, reduced adherence to preventive measures, 

and increased likelihood of COVID-19 infection. Additionally, the present study posits the relationship 

between trust in COVID-19-related misinformation and the likelihood of infection is mediated by 

perceived vaccine efficacy and adherence to prevention measures. 

Analyzing longitudinal panel survey data collected in 2022 (N = 516), this study found individuals with 

higher trust in COVID-19-related misinformation were more likely to deny the efficacy of COVID-19 

vaccines and less likely to adhere to COVID-19 prevention measures, which resulted in an increased 

likelihood of COVID-19 infection. Bootstrapping tests confirmed that the indirect effects of 

misinformation trust on the likelihood of COVID-19 infection via perceived vaccine efficacy and 

adherence to prevention measure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 findings of the present study 

clearly demonstrate the negative consequences of misinformation on individual and public health 

outcomes, thereby highlighting the importance of combating misinformation to enhance public health 

responses. In particular, the present study proposes two approaches to managing misinformation in 

the pandemic context: (1) developing individuals' ability to critically digest information, and (2) limiting 

the environment in which misinformation is transmitted. These implications for both academic 

research and practical interventions will contribute to enhancing public health resilience against 

misinformation during public health crises.

Keywords: COVID-19, Misinformation, Perceived Vaccine Efficacy, Adherence to Prevention Measures, 

COVID-19 Infection

국문초록

본연구는한국의코로나19 팬데믹맥락에서유통된허위정보에대한신뢰가백신효능성및방역수칙준

수인식을통해코로나19 감염가능성에영향을미치는매개효과를검증하였다. 2022년에수집한반복측

정패널데이터(N = 516)를분석한결과, 총 14종에달하는허위정보에대한전반적인신뢰수준이높

아질수록 백신효능성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방역수칙 준수 수준이 감소하는 양상이 발견되었다. 또한,

백신효능성 인식 및 방역수칙 준수 수준이 낮을수록 감염가능성은 높아지는 관계가 나타났다. 허위정보

신뢰와감염가능성의관계는백신효능성인식과방역수칙준수를통해나타나는매개효과가발견되었다.

공중보건위기상황에서허위정보에대한신뢰가발생시키는효과에대한이론적, 실무적함의점을논의하

였다.

핵심어: 코로나19, 허위정보, 백신효능, 방역수칙준수, 코로나19 바이러스감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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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코로나19 팬데믹기간동안전세계시민들은바이러스만큼이나빨리퍼지는허위정보의확산을

경험했다. 정보(information)와 전염병(endemic)의 합성어인 인포데믹(infodemic) 현상을

야기하며, 각종미디어를통해잘못된정보가삽시간에유통되면서방역관리만큼허위정보관리

에도상당한자원이투입되어야했다(Rovetta &Castaldo, 2022). 예컨대, ‘코로나바이러스

는의도적으로유포된것이다’, ‘코로나바이러스로인한사망자수는과장되었다’, ‘코로나바이

러스감염을예방하는백신의효과는없다’와 같은허위정보는팬데믹기간동안각종미디어를

통해광범위하게퍼져나갔다(Brennen, Simon, & Nielsen., 2021). 사실공중보건위기상

황에서허위정보의유통은오늘날만의일은아니고과거부터지속된현상이다. 하지만, 소셜미디

어가발달한현대사회에서는누구나허위정보를생산하고유포할수있으며, 한번유포된허위

정보는겉잡을수없이빠르게확산되기에인포데믹현상은큰문제가된다(Meppelink, Bos,

Boukes, &Möller, 2022).

코로나19팬데믹과같은공중보건위기상황에서제공되는 ‘정확한정보’는사람들에게현재

상황을이해하고위기대응에필요한행동을유도한다(Johnson & Slovic, 2015). 반대로, 허

위정보는현상에대한잘못된인식을형성하고위기대응에필요한행동을가로막는역할을한다

(Enders, Uscinski, Klofstad, & Stoler, 2020). 따라서, 허위정보는전방위적인위기대응

체계에 지장을 주고 궁극적으로 대다수 시민의 건강을 위협한다. 그렇기때문에 세계보건기구

(WHO)는전염병그자체만큼이나허위정보가공중보건에치명적인결과를초래한다고밝히며

허위정보에대한대응을강조한다(WHO, 2022). 실제로코로나19 팬데믹기간동안진행된다

수의연구들은허위정보에대한신뢰가심리적불안및공황은물론, 방역수칙준수의지를감소

시킨다는 결과들을 제시하였다(Enders et al., 2020; Kim & Tandoc, 2022; Malik,

Bashir, &Mahmood, 2023; vanMulukomet al., 2022).

본연구의목적은한국의코로나19 팬데믹맥락에서유통된허위정보정보에대한신뢰가

백신효능성인식및방역수칙준수인식을통해궁극적으로코로나19감염가능성에미치는매개

효과를검증하는데있다. 코로나19 팬데믹맥락에서허위정보유통및허위정보에대한신뢰가

발생시킬수있는결과를실증하는연구가해외에서는다수진행된반면, 국내에서는그러한연

구를찾아보기가쉽지않다. 국내연구의경우, 코로나19 팬데믹맥락에서허위정보가발생시키

는결과보다는허위정보의특성및대응방안에대해논의하거나(성욱제‧정은진, 2020; 정두흠‧

박지혜, 2021; 정영주‧홍종윤‧박유진, 2021; 홍주현‧설진아‧이종임, 2021) 허위정보 신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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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윤광일, 2022; 한지원‧김영욱, 2023)하는데 집중된 경향이 있다.

또한, 해외선행연구의경우허위정보신뢰가백신접종및방역수칙준수등과같은행동에미치

는영향을조사하기는했지만, 궁극적으로허위정보신뢰가바이러스감염가능성에는어떠한영

향을미치는지실증한사례가드물다. 바꿔말하면, 팬데믹맥락에서감염가능성을높이는여러

가지원인중한가지가허위정보에대한신뢰가될수있다는점과그이유를실증한연구가부

족하다고할수있다. 질병의감염가능성을높이는원인과그과정에대한규명은공중보건증진

에있어중요한일이다(Reynolds &Seeger, 2005).

특히, 본연구는허위정보신뢰가감염가능성을높이는기제로서백신효능성및방역수칙

준수인식에집중한다. 코로나19와같은전세계적인전염병사태를극복하기위해서는백신접종

및방역수칙준수에대한대다수시민의전방위적인협조가필수적이며, 시민들의협조수준에따

라전염확산의속도와정도는영향을받기때문이다(Caceres et al., 2022). 구체적으로본

연구는팬데믹맥락에서허위정보에대한신뢰수준이증가할수록백신의효능성을더욱불신하

고방역수칙을준수하지않게되어궁극적으로코로나19 감염가능성이더욱높아진다는가설을

검증한다. 본연구에서실증되는결과는팬데믹맥락에서병리학적관점을제외하고누가, 왜코

로나19에감염될가능성이높은지를설명하면서, 허위정보로인한폐해를구체화하는데기여할

것이다. 본연구에서가정하는매개효과는팬데믹기간동안국내에서2차례　반복측정한서베이

패널데이터(N=516)를사용하여검증하였다. 공중보건위기상황에서인포데믹은앞으로도피

할수없는현상으로예상되는바, 허위정보에대한신뢰가사람들의건강에미치는실질적인영

향에대한검증은학문적으로도실무적으로도의미있는시사점을제공할것이다.

2. 이론적논의

본연구의이론적논의의출발은팬데믹맥락에서허위정보가질병의심각성및대응효능감에

대한사실적인식을가로막아공중보건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는과정을설명하는병행과정확

장모형(extended parallel process model)에 기반한다. 나아가, 팬데믹 맥락에서 허위정보

유통및신뢰의원인에대한논의를통해과거대비현재팬데믹상황에서허위정보가더욱광범

위하게유통되는사회환경적원인을탐구하고허위정보를더욱높은수준으로수용하게만드는

요인들에대해서살펴본다. 그리고팬데믹맥락허위정보노출이발생시키는결과를백신효능성

의심및방역수칙준수비협조측면에서논의한다. 이러한논의에기반하여팬데믹맥락에서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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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정보에대한신뢰가백신효능성인식및방역수칙준수인식을거쳐감염가능성에미치는매

개효과에대한가설을제시한다.

1) 병행과정확장모형기반팬데믹맥락에서 (허위)정보의역할

특정질병의발생이나환경적위험으로인해많은사람들의건강이위협받는공중보건위기상황

에서는시민대다수가높은수준의불확실성을갖게된다(Reynolds & Seeger, 2005). 따라

서, 공중보건위기상황에서는위험의원인, 경과, 심각성, 대응방안관련지침등에대한정보가

충분하게제공되어야한다(Reynolds & Seeger, 2005). 공중보건위기의관리자및기관은이

와같은정보를정확하고신속하게제공함으로써시민들의불확실성해소시키고위기상황에대

응할수있는특정행동을유도하는역할을한다(Johnson&Slovic, 2015). 즉, 공중보건위기

상황에서는시민들이풍부한정보에기반한결정(informed decision)을내릴수있는소통환

경이조성될때범국가적인대응이가능하다고할수있다.

병행과정 확장모형은 위기상황에서 주어지는 정보가 위협(threat) 인식 및 효능감

(efficacy)을높여위기예방행동을유발한다고설명한다(Witte, 1992, 1994). 위협은자신의

즉각적인 환경에 해를 끼치거나 위험이 있다는 인식을 의미하며, 심각성(severity)과 취약성

(susceptibility)이라는하위차원을통해발현된다(Witte, 1994). 심각성은위협을경험할가

능성이있는인지된가능성이며(예컨대, “코로나바이러스는전국에널리퍼져있다”는인식), 취

약성은위협이심각하여자신에게닥칠수있다고믿는정도(예컨대, “나는코로나바이러스감

염의위험에처해있다”는인식)를의미한다. 효능감은위협의부정적인결과를예방하거나피하

기위해권장되는행동의인지된효과와실현가능성을의미한다. 이는대응효능감(response

efficacy)과자기효능감(self-efficacy)라는두가지하위차원을통해발현된다(Witte, 1992,

1994). 대응효능감은권장된대응행동이위협을피하는데도움이된다고믿는정도(예컨대,

“마스크착용은코로나바이러스감염예방에효과적이다”라는인식)를나타내며, 자기효능감은

권장된대응행동을자신이잘수행할수있다고믿는정도(예컨대, “나는코로나바이러스감염

예방을위해마스크를잘착용하고다닐수있다”는인식)를나타낸다.

병행과정 확장모형은 효과적인 위험 커뮤니케이션이 사람들로 하여금 적절한 위험 통제

(danger control)를경험하게할때달성할수있다고설명한다(Witte, 1994). 위험통제는

개인이위험을예방하기위한권장행동을수행함으로써잠재적인위협을관리할수있다고믿을

때발현되는상황으로써인지된위협과효능감이모두높을때활성화된다. 반면, 인지된위협의

수준은높지만효능감은낮은상황에서는공포통제(fear control) 기제가활성화되는데,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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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은위협을관리하려는의지없이위협에대한정서적반응만높은수준으로경험하기때문에

위험을예방하기위한권장행동을피하거나저항하려고한다(Witte, 1994). 이를코로나팬데

믹맥락에적용해본다면, 사람들은전염병확산사태에대한심각성과취약성을높은수준으로

인식하고정부에서제시한방역수칙에대해높은수준으로대응효능감과자기효능감을나타낼

때효과적으로위험을통제할수있는것이다.

그렇다면, 코로나19팬데믹과같은공중보건위기상황을통제하고극복하기위해서는대다

수의시민들이높은수준의위협과효능감을인식하도록도울수있는메시지가제공되어야한

다. 그리고그메시지는정확성, 투명성, 시의성에기반하여공식적으로일원화된경로를통해

전달될때가장효과적으로작동할것이다(Jang &Baek, 2019). 실제로코로나팬데믹맥락

에서진행된여러연구들은위험상황에대한위협감과대응지침의효능감을동시에높은수준으

로인식한사람들이사회적거리두기(Lithopoulos, Liu, Zhang, &Rhodes, 2021), 집에있

기(Tsoy, Tirasawasdichai, & Kurpayanidi, 2021), 백신접종(Domosławska-Żylińska,

Krysińska-Pisarek, Czabanowska, & Sesa, 2022), 개인 위생관리(Yoon, You, &

Shon, 2022)와같은예방행동을적극적으로실행한다는사실을제시하였다.

공중보건위기상황에서허위정보의유통은사람들의위협감과효능감인식에혼란을주어

효과적인위험통제를방해한다. 허위정보는현재위기상황에대한심각성및취약성에대해잘

못된정보를주어현실인식에대한정확한판단을가로막고, 불필요한수준으로낮은위협감을

조성할수있기때문이다(Meppelink et al., 2022). 또한, 마스크착용및백신접종과같은

예방행동의효용에대한의구심을증폭시키는허위정보는사람들의위협감과효능감인식에혼

란을주어(Chung &Jones-Jang, 2022). 궁극적으로불확실성을감소시키는역할을할정보

가기대되는상황에서허위정보의유통은혼란과불안을고조시키는역할을하기때문에공중보

건위기맥락의허위정보는집단면역과같은목적달성을지연시키며상당한사회적비용을발생

시킨다(Malik et al., 2023).

2) 팬데믹맥락허위정보유통및신뢰의원인

그렇다면코로나19팬데믹과같은공중보건위기상황에서허위정보는왜유통되는것일까?선행

연구들은질병확산및감염에대한불확실성과불안을관리하기위해사람들이음모론을유통하

거나신뢰하게된다고밝힌다(Malik et al., 2023; vanMulukomet al., 2022). 또한, 정치

적이득을취하기위한목적으로위기상황을이용하여허위정보를유통하는경우도있다(Malik

et al., 2023). 한국의코로나19팬데믹맥락에서허위정보의특징과유형을분석한연구에서는



팬데믹기간코로나19 관련허위정보는어떻게건강을위협하는가? 11

허위정보의생산주체로서정치세력이높은비중을차지하였고, 정치적이득을취하려는목적으

로정보의조작이발생했다고제시하였다(정두흠‧박지혜, 2021). 국외의경우에도코로나19 팬

데믹의원인, 위험성및백신효능에대한왜곡된정보를유통하는주체는정치세력인사례가다

수발견되었다(Chung &Jones-Jang, 2022; Enders et al., 2020).

사람들은자신의의사와상관없이각종미디어를통해허위정보에노출되기도하지만, 자

발적으로허위정보를선택하여보고타인에게공유하기도한다. 허위정보에대한선택적노출과

공유는주로집단정체성에기반하여나타나는데, 사람들은자신과비슷한신념을갖는집단이

제시한허위정보에더욱몰입하며공유하려는경향성을보인다(Del Vicario et al., 2016). 소

위반향실(echo chamber)이라고일컫는동질성을지닌개인들의집합체를통해허위정보는더

욱강하게확산되며극화되는현상이나타나는것이다(Del Vicario et al., 2016). 코로나19

팬데믹 맥락에서 트위터를 통한 허위정보 유통의 양상을 분석한 연구(Lawson, Anand, &

Kakkar, 2023)는허위정보를공유하지않은구성원은자신이속한그룹내에서타인과상호작

용이감소했다는결과를보고하며, 사회적고립에대한두려움이허위정보를용인하고공유하게

만드는중요한원인이라는점을제시한다.

한번유통된허위정보는그정보에노출된개인의습관및특성에따라더욱신뢰를얻게

된다. 구체적으로, 충분한정보처리및분석에기반하지않은사고방식(예컨대, 분석적사고대

비직관적사고선호성향, 충동적성향, 성급한정보처리방식, 과학적사고부재등)은코로나

19 팬데믹맥락에서허위정보를신뢰하게만드는역할을한다(van Mulukom et al., 2022).

비슷한맥락에서, 처리해야할정보가많은정보과잉(information overload) 상태를겪는사

람들은주어지는정보를비판적으로처리하지못해허위정보를더욱신뢰하는경향을보이기도

한다(Kim&Tandoc, 2022). 그밖에, 타인에대한불신이나집단정체성을중요시하는태도

또한코로나19 팬데믹맥락에서허위정보신뢰를가속화하는요인으로작용한다(Malik et al.,

2023; vanMulukomet al., 2022)

3) 팬데믹맥락허위정보노출의결과로서백신효능성의심및방역수칙미준수

공중보건위기상황에서허위정보에노출되고신뢰하는행위는정신적건강을비롯하여위기대

응행동전반에좋지않은영향을미친다. 허위정보노출의결과를분석한선행연구에서는허위

정보노출이현상에대한진위혼동및정보에대한의구심을발생시키며, 더나아가심리적무

질서, 공황, 불안, 우울감을유발하는데이러한관계는허위정보가다루는대상에대한사전지식

이높은사람에게서도나타난다는결과를제시한다(Rapp & Salovich, 2018). 비슷한관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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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허위정보에대한신뢰는현상에대한통제감저하, 무기력감, 불확실성증가로이어진다는

연구결과(van Mulukom et al., 2022)를고려한다면, 허위정보는그것에노출되거나신뢰하

는사람의정신건강에부정적인영향을미친다고할수있다.

나아가, 허위정보에 대한 신뢰는 위기 상황의 원인 및 대응방안에 대한 오지각

(misperception)을 형성한다. 예컨대, 소셜미디어를통해코로나19 팬데믹에대한부정확한

정보에노출된경험이있는사람들은코로나19 팬데믹관련기초적인사실을제대로인지하지

못하며, 질병의위험성을더욱낮게인식하는경향을보인다(Bridgman et al., 2020). 또한,

코로나바이러스발생및확산과정에대한허위정보신뢰는특정인종이나사회집단에대한비

난과혐오를유발하기도한다(van Mulukom et al., 2022). 더욱중요한문제는허위정보에

대한신뢰가집단면역체계를달성하는데필수적인백신접종을가로막는다는것이다. 다수의연

구들은코로나19 팬데믹맥락에서허위정보노출이백신의효능성에대한의구심을형성하거나

백신접종 거부행동으로 이어진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Enders et al., 2020; Greene &

Murphy, 2021; Loomba, de Figueiredo, Piatek, de Graaf, & Larson, 2021; Stoler,

Klofstad, Enders, &Uscinski, 2022).

팬데믹맥락에서허위정보가유발하는또다른문제는방역수칙 준수의지를감소시킨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의위험이실제보다과장되었다’거나 ‘마스크착용은감염

예방과관계가없다’는등의허위정보는대중이실재하는감염의위험수준이나대응행동의효능

을더욱낮은수준으로지각하게만든다(Chung &Jones-Jang, 2022). 즉, 허위정보를신뢰

할경우, 심각한위협이닥쳤음에도불구하고현재상황이별로위험하지않다고인식하거나위

험상황에대응하기위한지침들을따르는것이큰도움이되지않는다고믿게되는것이다. 이러

한인식은궁극적으로과학적근거한대응지침의효능에대한불신을형성하여방역행동에대한

관여도를감소시키는역할을한다(Barua, Barua, Aktar, Kabir, & Li, 2020). 실제로여

러선행연구들은코로나19 팬데믹맥락에서허위정보에대한높은신뢰도가손씻기(Wang et

al., 2021), 마스크 착용(Hornik et al., 2021; Wang et al., 2021), 사회적 거리두기

(Bridgman et al., 2020; Kim&Tandoc, 2022)와같은방역수칙준수행동감소로이어진

다는결과를보고하였다.

4) 연구가설

본연구는한국의코로나19 맥락에서허위정보에대한신뢰가백신효능인식및방역수칙준수

를통해감염가능성에영향을미치는과정을검증하고자한다. 앞서논의하였듯팬데믹맥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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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허위정보에 대한 신뢰는 잘못된인식을 형성하거나 방역수칙 준수행동을 가로막는 역할을

한다. 본 연구는허위정보에대한신뢰도가높아질수록백신의효능을부정적으로인식하거나

방역수칙을따르지않을가능성이높아질것이라는가설을검증하고자한다. 따라서, 허위정보

신뢰, 백신효능성인식, 방역수칙준수간의관계에대해다음과같은가설을제시한다.

연구가설1. 코로나19 관련허위정보신뢰수준이높을수록코로나19 백신효능성을부정적으로

인식하고(H1a) 코로나19감염예방을위한방역수칙준수를위한노력을덜할것이

다(H1b).

허위정보에대한신뢰가잘못된인식을형성하거나방역수칙준수행동을가로막는다면, 궁

극적으로는감염가능성에도영향을미칠것이라는예상이가능하다. 실제로코로나19 팬데믹맥

락에서트위터에서유통된정보의양과확진자수의관계를국제적으로비교한연구(Gallotti,

Valle, Castaldo, Sacco, & De Domenico, 2020)에따르면, 한국은팬데믹초기허위정보

가거의발생하지않았던국가였으나허위정보유통이증가하면서확진자수가급속히증가한것

으로나타났다. 비록이연구에서는허위정보를신뢰하는정도가측정되지는않았지만, 허위정보

유통의양이증가하는것만으로도바이러스감염의정도가높아진다는발견은허위정보신뢰와

감염가능성이정(+)적인관계를나타낼가능성을암시한다. 허위정보신뢰와감염가능성의정

적인관계에대한근거는팬데믹맥락에서허위정보에대한신뢰가백신접종을포함한감염병예

방수칙에대한부정적인식을증대시켜백신접종에대한거부감을형성하거나감염병예방수칙

에협조하지않는태도를강화한다는데서비롯된다(Caceres et al., 2022). 즉, 허위정보에

대한신뢰가백신효능에대한의구심및방역수칙거부행동을강화시킨결과, 궁극적으로는감

염가능성이증가하는매개과정이가정되는것이다. 팬데믹맥락에서허위정보신뢰가백신효능

성인식및방역수칙준수인식을거쳐감염가능성에영향을미치는매개과정은이론적으로는설

득력이있지만이를실제로검증한연구는흔치않다. 다만, 허위정보신뢰와방역수칙준수의

부(-)적인관계를실증한대다수의선행연구들은이러한관계가궁극적으로감염률또는감염으

로인한사망률을높이는결과를초래할것이라고경고한다(Barua et al., 2020; Greene &

Murphy, 2021; Wang et al., 2021). 본연구는팬데믹맥락에서그동안실증되지않은허위

정보에대한신뢰와감염가능성의관계를살펴보고, 이러한관계가백신효능성인식과방역수칙

준수행동에 의해 매개되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들을 제시한다.

<Figure 1>은본연구에서제시한가설들을도식화한모형을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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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설2. 코로나19관련허위정보신뢰수준이높을수록코로나19감염가능성이더증가할것

이다.

연구가설3.코로나19관련허위정보신뢰수준이코로나19감염가능성을증대시키는효과는백신

효능성인식(H3a)및방역수칙준수인식(H3b)을통해매개될것이다.

Figure 1. Research model

Note. Trust in COVID-19-related misinformation (코로나19관련허위정보신뢰수준), Perceived vaccine efficacy (백신효능
성인식), Adherence to preventionmeasures (방역수칙준수인식), Likelihood of COVID-19 infection (코로나19감염여부).

3. 연구방법

1) 연구표본

본연구에서는반복측정패널설문조사데이터를기반으로팬데믹기간코로나19바이러스와관련

된허위정보신뢰가방역수칙준수, 백신효과인식및백신접종행위를매개로코로나19 감염가능

성에미치는효과를살펴보았다. 패널설문조사는조사전문업체엠브레인(Embrain)이관리하고

있는응답자들을대상으로, 2020년통계청인구센서스자료를토대로응답자의성별, 세대, 거주

지역등을층화변수(stratification variable)로활용한할당표집(quota sampling)을실시하였

다. 패널설문조사는2021년11월18일부터2023년5월4일까지총여섯차례진행되었으며, 설

문조사진행시점별표본규모와각시점별코로나19관련특징은<Table 1>에기술하였다.

본연구에서는코로나19관련허위정보신뢰를측정했던2.5차시점(Wave 2.5)과백신접

종및코로나19 바이러스가급속하게확산되었던4차시점(Wave 4)의두차례조사데이터를

분석하였다.

먼저 2.5차 설문조사는 매일 1회씩 2주간 매일 경험표집조사 방법(ESM, exper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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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ing method)으로실시되었다(총 14회실시). ESM의경우다른설문조사에비해조사

참여부담이크기때문에, 2차설문조사참여자들중희망자들에한해진행되었다. ESM은참여

희망자들에게 매일 오전(8-10시 사이), 오후(14-16시 사이), 저녁(19-21시 사이) 중 하나의

시간대를무작위로배치한후, 응답자의응답환경인식(인원수, 응답장소등), 응답시느끼고있

는감정상태(emotion state)를측정한후, 질병관리청에서공개적으로부인·반박하고있는허

위정보를매일하나씩제시한후해당허위정보에대한응답자의주관적신뢰수준을측정하였다.

ESM설문참여희망자들중최소1회이상ESM조사에참여한응답자는704명이었으며, 여기

서총7,334회의ESM응답을확보할수있었다.

다음으로 4차 설문조사는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수집된 설문응답들 중,

백신효능성인식, 방역수칙준수수준, 그리고코로나19 감염여부를측정하는문항들을분석에

활용하였다. 4차설문조사참여자2,918명중, 2.5차에실시된ESM조사에참여했던응답자는

총516명으로본연구에서는이들을최종분석대상으로포함하였다.

Wave
Data collection

period
Temporal characteristics

Sample

size
Type of survey

1
2021Nov. 18 -

Nov. 29
The first phase of daily life recovery 5,889 Online survey

2
2022 Jan. 20 -

Jan. 25

Spread of Omicron variants and

re-enforcement of temporary social

distancing

3,795 Online survey

2.5
2022 Feb. 21 -

Mar. 6
Rapid spread of Omicron variants 708

ESMtargetedWave 2

survey respondents.

3
2022Mar. 23–

Mar. 25

End of SouthKorea’s presidential

election and decline inOmicron variants

spread

2,581 Online survey

4
2022Oct. 4 -

Oct. 14

Gradual relaxation of social distancing

measures
2,918 Online survey

5
2023 Apr. 21 -

May 4

Lifting of all social distancingmeasures

except mask-wearing
2,280 Online survey

Note. The waves of survey data analyzed in the present study are highlighted in gray.

Table 1. Summary of the Panel Survey Data

2) 변수측정

(1) 원인변수: 허위정보신뢰수준

본 연구의핵심변수는 코로나19 팬데믹기간에 퍼진 허위정보에대한응답자의신뢰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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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연구에서다루는허위정보는대한민국질병관리청에서공식적으로부인한허위정보로만제한

하였다. 허위정보 신뢰수준 변수들은 모두 2.5차 ESM 조사에서측정되었다. 14일간의 ESM

조사과정에서사용된허위정보들은모두14가지였으며, 응답자들은각허위정보를설문화면에서

확인한후, “제시된정보에대한귀하의의견은어떠신가요?”라는질문에대해 “전혀믿지않는

다”(‘0’)부터 “전적으로믿는다”(‘10’)에해당하는11점척도에기반하여자신의생각에가까운점

수를선택하였다. 총 14가지허위정보의내용은(1) “AZ 백신은효과가매우낮아코로나19 예

방효과가거의없다”(M= 4.11, SD= 2.83), (2) “코로나19 백신속에기생충이나독성물질

인산화그래핀등의이물질이발견되었다”(M= 2.65, SD = 2.82), (3) “청소년들은코로나

19감염률이낮아예방접종을받을필요가없다”(M=2.77, SD=2.86), (4) “청소년들은코

로나19에감염되어도위중증으로진행되지않는다”(M= 3.37, SD = 2.90), (5) “성인에비

해청소년의접종후이상반응이더욱심각하다”(M=3.71, SD=2.65), (6) 청소년대상코

로나19 백신접종은우리나라에서만권고되고있다”(M= 3.10, SD = 2.94), (7) “청소년대

상방역패스는우리나라에서만적용되고있다”(M=3.07, SD=2.78), (8) “mRNA방식백

신 이상반응인 심근염이나 심낭염을 막기 위해서는 코로나19 백신을 오른팔에 맞는 것이 좋

다”(M= 2.20, SD = 2.79), (9) “백신접종후많이아프면젊고건강하다”(M= 3.46, SD

= 2.83), (10) “독감의치명률이코로나19의치명률보다더높다”(M= 3.36, SD= 3.01),

(11) “코로나19 백신접종비율이85%를넘었는데도확진자가폭증한것은백신효과가미미하거

나없다는것을보여준다”(M=4.14, SD=3.13), (12) “바이러스의목적은복제다. 백신접

종, 거리두기로압력을가하면전파력이강한변종을만들어낸다. 결국백신효과가떨어지고,

거리두기 완화와 강화를 끝없이 반복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M = 3.37, SD = 3.01),

(13) “코로나19 후유증에는건강보험이적용되지않는다”(M= 2.85, SD = 3.24), (14) “정

부에서는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진단검사수를 늘리거나 줄이는 방식으로 확진자 수를 조절한

다”(M=2.95, SD=3.28)를포함한다.

총 14개허위정보신뢰수준측정치를대상으로확증적인자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 실시결과, 단일차원으로구성된것을확인할수있었으며[χ2FIML(75, N=

516) = 167.00, p < .001, CFI = .95, TLI = .93, RMSEA= .05(90%CI, .04－.06),

SRMR=.04], 내적일치도역시도매우높게나타났다(Cronbach’s α =.92).

(2) 결과변수: 코로나19감염여부

본연구의결과변수인응답자의코로나19감염여부는4차패널설문조사에서측정되었다.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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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에게 “귀하께서는코로나19에감염된적이있으신가요?”라는질문을제시한후, 감염된적

이없다고응답한경우 ‘0’의값을, 감염된적이있다고응답한경우 ‘1’의값을부여하였다. 전

체응답자 516명중코로나19 감염자는 257명(50%)으로, 4차조사가종료된시점기준행정

안전부총인구수대비질병관리청의공식집계누적감염자수비율인49%와매우유사한것

으로나타났다.1)

(3) 매개변수: 백신효능성인식과방역수칙준수인식

본연구의매개변수인백신효능성인식과방역수칙준수의정도는모두4차패널설문조사에서

측정되었다. 백신효능성인식은 “귀하는다음의영역에서코로나19 백신의효과가어느정도라

고생각하시나요?”라는질문을제시한후, ‘코로나19 감염예방’과 ‘중증질환악화가능성방지’의

두항목에대해각각통상적리커트7점척도(‘1’ = ‘전혀효과없다’; ‘7’ = ‘매우효과적이다’)를

이용하여측정하였다. 두측정치들은매우높은상관계수를보였기때문에(r =.75, p < .001),

합산평균하였다(M=4.48, SD=1.47).2)

방역수칙준수수준은응답자들에게 “귀하는본인이코로나19 예방을위한방역수칙을얼

마나잘지킨다고생각하십니까?”라는질문을제시한후, 통상적리커트7점척도(‘1’ = ‘전혀지

키지않는다’; ‘7’ = ‘매우철저하게지킨다’)를이용하여측정하였다(M=5.77, SD=1.09).

(4) 통제변수

본연구에서는주요변수들사이의연관관계에영향을미칠수있는가외변수들로응답자의성

별,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등과같은인구통계학적변수들과함께, 코로나19관련정보의수

용및평가과정이정치적이념성향에따라달라진다는국내외선행연구결과들을토대로정치적

이념성향변수를추가하였다. 구체적으로응답자의성별은여성일경우 ‘1’, 남성일경우 ‘0’으로

1) KOSIS 국가통계포털에따르면 2022년기준대한민국인구수는총 51,439,038명이며, 질병관리청공식집계결과

에따르면2022년10월14일까지의누적확진자수는25,071,888명이었다.

2) 이론적관점에서, 백신효능성인식과함께응답자의실제백신접종여부를고려할수있다. 실제로패널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백신접종여부를측정한바있다. 백신접종여부변수는응답자에게 “귀하는코로나19 백신을접종하셨습니까?”라

는문항을제시한후, ‘접종할생각없다’, ‘아직접종할기회가없었다’, ‘1·2차접종을마친상황이다’의응답지를제시하는

방식으로측정되었다. 그러나총516명응답자들중 ‘1·2차접종을마친상황이다’라고응답한 ‘접종완료자’가93%(481명)

으로나타나백신접종여부에서는변이(variation)가매우작게나타나분석에포함하기어려웠다. 참고로백신효능성인

식의경우, 접종완료자평균은M=4.57, 비접종자평균은M=3.17로그차이가매우뚜렷했다(t(39.21) = 5.68, p

< .001, Cohen’s d=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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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코딩된더미변수로사용하였으며(여성239명, 46%), 연령은측정시점기준만연령을등간변

수형태로측정하여분석에사용하였다(M= 45.32, SD = 12.60). 교육수준의경우 ‘고졸미

만’(‘1’), ‘고졸이상’(‘2’), ‘대졸이상’(‘3’), ‘대학원졸업이상’(‘4’)과같은방식으로(M=2.97, SD

= .50), 소득수준의경우월평균가계소득이 ‘100만원미만’(‘1’)부터 ‘1,100만원이상’(‘12’)까

지 100만원단위로 ‘1’씩증가하는값을갖도록측정하였다(M= 5.51, SD = 2.65). 끝으로

정치적이념성향은 “귀하는자신이정치적으로어느정도진보적또는보수적이라고생각하십니

까?”라는질문에대한응답자의자기보고응답을통상적리커트7점척도(‘1’ = ‘매우진보적’, ‘7’

= ‘매우보수적’)를활용하여측정하였다(M=3.97, SD=1.18).

3) 데이터분석방법

본연구는코로나19 팬데믹상황의허위정보신뢰가백신에대한효능감및방역수친준수인식

을거쳐감염가능성에실질적으로어떠한영향을미쳤는지구체적으로살펴보고자하였다. 구체

적으로총14개의허위정보에대한주관적신뢰수준을ESM기법적용맥락에서측정하였으며,

측정과정에서14개허위정보에대한주관적신뢰도응답은응답자당평균10.72회(중윗값12,

범위 2∼14)로 부분적으로결측데이터가발생하였다. 먼저 14개허위정보에대한주관적신뢰

도가단일차원(single dimensionality)을보이는지아니면다차원(multidimensionality)인

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총정보 최대우도(full informational maximum

likelihood, FIML) 기법을기반으로한확증적인자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이후14개허위정보신뢰수준이응답자의백신접종효능인식및방역수칙준수수준과어

떤관련을맺는지, 그리고이관계가코로나19 감염여부에는어떠한영향을미치는지를일반화

추정(generalized estimation equation, GEE) 모형을통해살펴보았다. 왜냐하면개별응

답자는복수의허위정보신뢰응답값을갖고있기때문에모형추정과정에서나타나는개인내부

의공유분산을통제할필요가있기때문이다.3) 구체적으로본연구에서는GEE모형을기반으

로계산된 ‘강건한표준오차(robust standard error)’를통해공유분산을통제하였다. 아울러

부트스트래핑기법을적용하여허위정보신뢰수준이코로나19 감염여부및주관적통증인식에

미치는효과가백신효능인식및방역수칙준수인식으로매개되는지테스트하였다. 부트스트래

3) 본연구의경우종속변수는응답자당단일한응답값을갖는반면허위정보신뢰수준은복수의응답값을갖기때문에,

다층모형이나고정효과모형을적용할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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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기법을적용할때재표집횟수는5000번으로설정하였다.

모든분석은오픈소스데이터처리언어인R을기반으로진행되었다. 구체적으로FIML기

반CFA 분석에는 lavaan 패키지(version 0.6-16)를 사용하였으며, GEE 모형추정에는 gee

패키지(version 4.13-25)를사용하였다.

4. 연구결과

먼저GEE모형을기반으로원인변수인허위정보신뢰수준이매개변수인백신효능인식및방역

수칙준수인식에어떤영향을미치며, 원인변수와매개변수가코로나19 감염여부에는어떤영

향을미치는지살펴보았다. GEE모형추정결과는<Table 2>에기술하였다.

본연구의가설 1은허위정보신뢰수준이높을수록백신의효능성을부정적으로평가하고

(H1a) 방역수칙준수정도가낮을것(H1b)이라고가정하였다. <Table 2>의추정결과에서볼

수 있듯, 허위정보 신뢰 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코로나19 백신의 효능성을 부정하며(b =

-0.16, p < .001) 방역수칙을잘지키지않는(b = -0.08, p < .001) 경향이뚜렷하게나타났

다. 따라서본연구의가설1은지지되었다.

본연구의가설2는허위정보를신뢰하는수준이높을수록코로나19 감염가능성이높아질

것이라예상하였다. 두가지매개변수(즉, 백신효능성인식과방역수칙준수)를투입하지않았던

모형에서는허위정보신뢰수준이높을수록코로나19감염가능성이증가하는양상이발견됐다(b

=0.67, p < .01). 따라서, 본연구의가설2는지지되었다.

본연구의가설 3은허위정보신뢰와코로나19 감염가능성의관계가백신효능성인식및

방역수칙준수를통해매개될것이라예상하였다. <Table 2>의가장우측열에서확인할수있

듯, 코로나19 감염가능성은백신효능성을높게인식하는사람일수록(b = -1.43, p < .001) 그

리고방역수칙을잘준수하는사람일수록(b = -1.39, p < .001) 뚜렷하게감소하는것으로나

타났으며, 매개변수를투입할경우허위정보신뢰수준과코로나19감염여부의관계의강도는대

폭감소하는양상을확인할수있었다(b = 0.36, p = .09). 즉코로나19 관련허위정보신뢰

수준이높은사람일수록백신의효능성을부정하고방역수칙을등한시하는모습을보이며, 이를

통해코로나19감염가능성이크게증가하는양상이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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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ceived

vaccine

efficacy

Adherence to

prevention

measures

Likelihood of COVID-19 infection

Before entering

mediators

After entering

mediators

Intercept
0.61***

(0.06)

0.64***

(0.05)

0.84

(0.54)

2.65***

(0.66)

Predicting variable

Trust inmisinformation
-0.16***

(0.02)

-0.08***

(0.02)

0.67**

(0.21)

0.36+

(0.22)

Mediating variables

Perceived vaccine efficacy
-1.43**

(0.44)

Adherence to preventionmeasures
-1.39**

(0.50)

Control variables

Gender (female=1)
-0.02

(0.02)

0.07***

(0.02)

-0.05

(0.19)

0.02

(0.20)

Age
0.22***

(0.04)

0.29***

(0.04)

-1.71***

(0.41)

-1.06*

(0.43)

Education
-0.03

(0.06)

-0.04

(0.06)

0.42

(0.59)

0.35

(0.59)

Household income
0.06

(0.04)

-0.03

(0.04)

-0.17

(0.43)

-0.13

(0.43)

Political ideology
-0.18**

(0.06)

-0.01

(0.04)

-0.74

(0.50)

-1.07*

(0.52)

Note. Unstandardized regression coefficients and robust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estimated based on the
generalized estimation equation (GEE) model are reported. To compare effect sizes, all variables were rescaled to

range from 0 to 1. Trust in misinformation (허위정보신뢰), Perceived vaccine efficacy (백신효능성인식), Adherence

to prevention measures (방역수칙준수), Likelihood of COVID-19 infection (코로나19감염가능성)
+p < .10, * p < .05, ** p < .01, *** p < .001. N=516.

Table 2. Estimation of the Relationship among Trust in COVID-19-related Misinformation, Perceived 

Vaccine Efficacy, Adherence to Prevention Measures, and the Likelihood of COVID-19 Infection

부트스트래핑기법에기반하여허위정보신뢰수준이백신효능성인식및방역수칙준수를

통해코로나19 감염가능성에 미치는 간접효과 검증 결과는 <Table 3>에 제시하였다. <Table

3>에 나타난 것처럼허위정보 신뢰수준은백신효능성인식수준과 방역수칙 준수식을감소시키

며, 이를통해최종적으로코로나19 감염가능성이증가하는매개효과가발견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가설3은지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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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imated effects (Bootstrapped 95%CI)

Sumof indirect effects 0.334* [0.167, 0.552]

Indirect effect via perceived vaccine efficacy 0.225* [0.084, 0.415]

Indirect effect via adherence to preventionmeasures 0.103* [0.026, 0.226]

Total effects 0.700* [0.251, 1.160]

Note. Indirect effect and total effect sizes estimated based on 5,000 resampling iterations and bootstrapped 95%
confidence intervals are reported.

Table 3. Indirect Effects and Total Effects Based on Bootstrapping 

5. 논의및결론

본연구는한국코로나19 맥락에서허위정보에대한신뢰수준이백신효능성인식및방역수칙

준수를매개로실제코로나19 감염가능성에어떠한영향을미치는지살펴보았다. 분석결과, 허

위정보에대한신뢰수준이높을수록사람들은코로나19 백신의효능을불신하고방역수칙을잘

지키지않았으며, 이로인해코로나19 감염가능성이증가하는양상이발견되었다. 앞서병행과

정확장모형에기반하여논의한것처럼공중보건위기상황에서효과적인정보는위협과효능감

에대한인식을모두높여위험을통제하는역할을한다(Witte, 1992, 1994). 본연구에서사

용한매개변수인백신에대한효능감및방역수칙준수인식은병행과정확장모형에서제시하는

효능감이라는개념과유사하다. 즉, 백신에대한효능감인식은백신접종이코로나바이러스감

염을예방하는효과가있을것이라고지각하는 ‘대응효능감’, 방역수칙준수는방역수칙준수를

잘할수있다는평가에해당하는 ‘자기효능감’과개념적유사성이있다. 이론적관점에서본다

면, 본연구는팬데믹맥락에서허위정보(즉, 위험통제에효과적이지않은메시지)에대한신뢰

가위기대응에대한효능감을무력화하여궁극적으로위기상황을더욱악화시키는현상을명확

하게보여준다.

코로나19 팬데믹맥락에서허위정보신뢰가백신접종이나방역수칙준수에부정적인영향

을미친다는결과를제시한해외연구결과는꽤있지만, 이러한관계가결과적으로감염가능성에

까지영향을미치는지에대해서분석한연구는드물다. 또한국내연구에서는코로나19 팬데믹

관련허위정보에대한신뢰가발생시키는효과를검증한사례가매우드물다. 본연구는팬데믹

맥락에서허위정보에대한신뢰와감염가능성의관계에대한실증적발견을공중보건관련커뮤

니케이션연구에추가했다는의의가있다. 또한, 허위정보신뢰가바이러스감염가능성에미치는

영향의기제를효능감과관련된변수들을통해설명했다는점에서효과적인위험통제를위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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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의확장에일면기여한다.

공중보건위기상황에서허위정보에대한신뢰가사회를혼란스럽게할뿐만아니라실제로

위기상황을더욱악화시킨다는본연구의발견은공중보건을관리하는실무자들에게시사하는바

가크다. 미디어의발달로인해각종허위정보가급속도로확산하는시대가되었고, 많은경우허

위정보는공중보건관리기관의공식적인대응지침과충돌한다. 따라서, 현대의공중보건실무자

들은위기대응에대한명확하고투명한메시지를신속하게제공하는것이외, 허위정보를반박하

거나차단하기위해많은자원을투입해야한다(Zareie & Sakellariou, 2021). 즉, 공중보건

위기상황에서실무자들은‘정확한정보’와 ‘허위정보’를모두효과적으로관리할수있어야한다.

허위정보에대한관리는크게두가지차원에서논의할수있다. 한가지는사람들이허위

정보를덜믿게만드는것이고, 다른한가지는허위정보가유통되는구조적환경을개선하는것

이다(Lazer et al., 2018; Zareie &Sakellariou, 2021). 먼저, 사람들이허위정보를덜믿

게만드는방법은개인이갖는역량을향상시키는방법을통해달성할수있다. 구체적으로, 정

보에접근, 해석, 판단하는능력을의미하는리터러시(literacy) 역량이향상된다면사람들은허

위정보에 노출되었을 때 그 정보의 품질을 더욱 비판적으로 판단하고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Singh&Banga, 2022). 따라서, 건강정보관련리터러시(즉, 헬스리터러시), 미디어리터

러시및과학리터러시등과같은역량을개발할수있는교육환경이전세대에게주어진다면허

위정보가 유통되더라도 이를 믿는 사람들이 줄어들 것을 기대할 수 있다(Eysenbach, 2020;

Rovetta & Castaldo, 2022). 예컨대, 디지털환경에서유통되는정보의질에대한평가, 정

보의출처판별, 비과학적정보유통의윤리적문제등에대한시민들의의사결정역량을향상시

키기위해한국을비롯한많은나라들은학교, 공공기관, 커뮤니티센터등을통해미디어리터

러시및건강정보교육을확대해나가고있다(박하나‧진명화‧박지우‧임규연, 2021). 특히, 미

디어리터러시교육을국가의정책으로갖추고이를주도하는특정한기관이나단체가교육과정

을제공하는나라들의경우그렇지않은나라들보다시민들의 ‘사실과의견을구분하는역량’이

더욱높은수준으로발견되어국가정책에기반한리터러시평생교육의필요성을뒷받침한다(김

영은‧정세훈, 2023).

또한, 허위정보를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신속하게 반박하는 것 또한 사람들이 허위정보를

덜신뢰하게만드는데도움이될수있다. 예컨대, 백신의효능이나방역수칙과관련된허위정

보가유통되고있다면, 공중보건실무자들이정보유통초기에발견하여반박메시지를팩트체킹

(fact-checking)의형식으로명확하게제시하는행위를반복적으로실행해야위기대응에필요

한시민들의효능감을적절하게관리할수있을것이다(Rhodes, 2022). 하지만, 몇몇선행연구



팬데믹기간코로나19 관련허위정보는어떻게건강을위협하는가? 23

들은사람들이허위정보를덜믿게만드는것이매우어렵거나불가능하다는결과를제시하기도

한다. 예컨대, 정파성을포함한허위정보는미리정해놓은결론에기반하여정보를처리하려는

동기화된추론(motivated reasoning)을활성화하기때문에팩트체킹을통해신속하게반박될

지라도 교정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Rhodes, 2022; Thorson, 2016). 또한, 명시적인

(explicit) 허위정보대비묵시적인(implicit) 허위정보는반박메시지에노출되더라도교정되

지않는경향이더욱크게나타나기도한다(Rich &Zaragoza, 2016). 따라서, 팩트체킹을통

한허위정보에대한반박과더불어허위정보가유통되는구조를변화하기위한노력도동시에필

요하다.

허위정보가유통되는구조적환경의변화는온라인플랫폼사업자들의협조를통해실현될

수있다(Lazer et al., 2018). 예컨대, 플랫폼사업자들은정확한정보를우선적으로노출시키

고, 허위정보는삭제하는방식으로정보를관리할수있다. 실제로포털서비스를제공하는네이

버및다음이나모바일메신저서비스를제공하는카카오와같은플랫폼사업자들은코로나19

팬데믹기간동안허위정보확산에대응하겠다는의지를갖고정부에서제시한정보가우선노출

되도록조치하였다(성욱제‧정은진, 2020). 구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와같은국제적

인플랫폼또한코로나19 팬데믹기간동안알고리즘을통해허위정보의유통을탐지하고, 유해

한정보로판단될경우삭제조치를통해허위정보확산을통제했다(Krishnan, Gu, Tromble,

&Abroms, 2021). 대다수허위정보의발원과유통이온라인플랫폼을통해발생한다는점에

서, 그리고개인적역량에의존한허위정보대응방식에는한계가있다는점에서플랫폼을통한

허위정보탐지및차단의필요성은더욱중요하게논의되고있다(Lazer et al., 2018; Zareie

&Sakellariou, 2021).

요컨대, 공중보건위기상황에서허위정보에대한신뢰는대응지침에대한효능감을감소시

켜많은사람들의건강을위협하는결과를초래한다. 따라서, 허위정보를걸러낼수있는개인의

역량향상과허위정보유통을방지하기위한구성원모두의노력과협조가필요하다. 공중보건

실무자들은위기현황및대응지침의효능에대한정확한정보를구성하고언론과의협조를통해

최대한많은사람들에게정보가도달될수있도록노력해야한다. 또한, 허위정보를신속하게탐

지하여이를반박할수있는메시지를제시하고, 플랫폼사업자들과의협업을통해허위정보의

유통을최대한차단해야한다. 개인들또한정보를비판적으로처리할수있는역량을향상시켜

허위정보로인한피해를최소화하기위한노력을해야한다. 무엇보다코로나19 팬데믹에서발

생했던허위정보와관련된사건및대응조치들은구체적으로기록되어추후유사상황이발생할

때더욱체계적인대응전략을실행하는데활용되어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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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위기상황에서허위정보에대한신뢰가건강저해효과를발생시킨다는실증적발

견에도불구하고본연구는다음과같은한계점을갖는다. 본연구의원인변수로사용된14가지

의허위정보에대한신뢰도는전반적으로낮은평균값을보였다. 구체적으로, ‘0’부터 ‘10’까지범

위를갖는척도에기반하여측정한대다수문항의평균값은 3점대에서 4점대의분포를보였다.

이는본연구에서수집한코로나19 관련허위정보를상당한수준으로신뢰하는사람이많지는

않았다는사실을나타내기에연구결과해석에주의를요한다. 본연구에서코로나19 관련허위

정보에대한신뢰를측정한시점은2022년2월로서팬데믹이발생한지2년이지난시점이었다.

팬데믹발생이후2년이넘는기간동안유통된허위정보에대해서방역당국및언론은반박메시

지를제시하는노력을지속적으로해왔고, 한국인백신접종률또한약87%에달했다는점에서

본연구에서측정한허위정보대한신뢰수준이전반적으로낮게나타났을가능성이있다. 팬데

믹맥락에서허위정보는해당정보가공개적으로반박되기전인전염병의확산시점에서시민들

에게더욱큰혼란을줄수있다는점을고려하여, 후속연구에서는팬데믹발생초기에허위정

보신뢰수준을현실적으로측정하고그효과를더욱정확히탐구할수있기를기대한다. 나아

가, 본연구의원인변수에해당하는코로나19 관련허위정보신뢰를대변하는문항들에대한응

답과매개변수및결과변수에대한응답을측정한시점간에는약7개월이라는시차가존재한다.

구체적으로, <Table 1>에기술한것처럼원인변수가측정된시점에는오미크론변이바이러스

가급속히확산되고있었으며, 매개변수및결과변수가측정된시점에는오미크론바이러스확산

이둔화되며사회적거리두기수칙도단계적으로완화되는시점이었다. 하지만, 이러한시기적

특성이외에도본연구에서포착하지못한방역정책및사회적이슈는7개월간적지않게발생했

을수있으며, 이는응답자들의인식및방역수칙준수의지에도영향을미쳤을수있다. 본연구

의데이터수집시점간차이에서발생한사회변화로인해응답자의인식이영향받을수있다는

점에서연구결과해석에주의가필요하다. 아울러, 앞서논의하였듯허위정보에대한신뢰는개

인의성향, 사고방식및정보처리역량에따라더욱강화되거나약화될수도있기때문에, 가능하

다면허위정보에대한신뢰도에영향을미칠수있는요인의효과를통계적으로통제할필요가

있다. 하지만, 본연구에서는그러한요인들의역할을미리관측하지못하였다. 공중보건위기상

황에서발생하는허위정보신뢰의결과물을탐구하는후속연구는허위정보신뢰에영향을미칠

수있는요인들의역할또한함께고려하여더욱정교한결과를도출하기를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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